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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(온라인,지면) 2026. 5. 12.(화) 국무회의 종료 시

인공지능이 읽는 행정 문서 시대 열린다
‘개방형 문서 형식’ 준수 의무화

- 행안부,  「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- 기계 판독 가능한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로 행정 문서 활용 극대화
- 한국어 서툰 외국인과 국민 위해 소관 업무 서식의 번역 규정 신설

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인공지능(AI) 활용을 극대화하고 외국인 등의 

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「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

정」개정안이 5월 12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의 문서가 개방형으로 작성되지 않아 인공지능 활

용에 한계가 있다는 국정감사 등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추진됐다. 

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>> 인공지능(AI) 활용을 위한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

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인공지능(AI)의 활용을 반드시 

고려해야 하며, 이를 위해 ‘개방형 문서 형식’을 준수해야 한다. 개방형 문

서 형식이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인공지능(AI)과 사람이 모두 쉽

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이 가능(Machine Readable)한 형태를 

말한다. 

 행정안전부는 규정 개정과 더불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

쳐 5월 18일(월)부터 중앙‧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

하도록 의무화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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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> 외국어 번역본 제공 및 보상 체계 합리화

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국민을 위한 행정 문턱도 낮아진다. 행

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

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.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

세를 반영한 것으로, 누구나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할 

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 아울러,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

선한다. 기존에는 우수한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특별성과

포상금을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소속 및 파견 직원까지 확대

한다. 이를 통해 공정한 성과 보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

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.

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

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, “우리 국민은 

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

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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